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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수요 말씀의 중요성. 

선생 통해 하는 말 귀히 보아라.

작성자 : 주윤애 (전주 스타)

2009년12월18일 새벽2시10분경.

예수님께 기도 중에 ‘말씀은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선생님 통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수요 말씀 절대 끊이지 않길 기도해요.

이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던 중 

예수님께서 주일, 수요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셨

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섭리 역사의 신부여

너희는 진정 깨어있구나.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성령의 때에 너희를 깨우기 위해 

더욱더 깊은 말씀으로 너희를 만들어주려 했다.

그리하여 너희는 선생이 나에게 받은 깊은 말씀을 듣고

많은 길을 걸어오며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나의 심정을 전함은 

아직도 나의 말씀. 선생을 통해 주는 주일 수요 말씀을 

깊이 보지 않는 자가 있어 하는 말이니라.

섭리사 나의 신부들 자신의 생각으로는 귀히 본다하나

말씀을 귀히 보지 않는 자가 너무도 많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다 말해주고 꼭 말씀 중심해야한다 

말해주었는데 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냐.

선생을 통해 해주는 나의 심정 깊은 설교는 

진정 너희의 목숨을 살리는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기 전 

“피하여라. 그러지 아니하면 죽는다. 

어서 속히 100m이상 멀어지게 뛰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자세히 너희에게  하나하나 

코치해주었는데 이 말을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버리니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느냐.

너희 선생이 말씀 받기 위해 나에게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하는지 아느냐. 지금 말씀을 귀히 보지 아니한 자.

환란의 날에 진정 후회 할 것이니라.

말씀을 알아야 환란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사탄의 힐문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나의 사랑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말씀을 깊이 보아라. 나는 비유의 왕이니라.

말씀 속에 나의 사랑의 비밀이 있다.

깨닫는 자 깨닫고 나와 깊은 사랑하며 갈 것이며

못 깨닫는 자는 깨워줄 자가 없으니라.

자신이 말씀을 깊이보고 기도함으로 보고

실천함으로 보고 한 토시도 빼먹지 말고 

다 자신에게 한 나의 말이라 생각하고 들어야한다.

그냥 보지 마라. 영의 마음을 깨어보아라.

지금 선생의 수고와 애씀과 깊은 기도와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섭리 사에 말씀을 주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선생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가뭄이 생길지 모르느니라.

말씀을 귀히 여기라.

말씀을 깊이 보아라.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 나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말씀을 건너뛰는 자, 나의 손을 놓고 사탄의 손에 휘둘려 

가는 것과 같다. 말씀 속에 내가 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 세상의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시간 변화하여 모두 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

라.

이것 또한 올해가기 전에 

어서 속히 변화해야 하는 것이니라. 

시급하다. 

말씀을 귀히 보지 아니한 자. 

하늘의 심판의 검이 지나갈 것이다.

어서 속히 변화하여라.

알았느냐 알겠느냐

기도하며 말씀 받는 선생 위해 기도하여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섭리사야.

우리가 진정 하나 되어야 이 역사 이루어진다.

늘 말씀에 순종해야한다.

나의 사랑하는 섭리사

너희 모두 나 예수가 진정 사랑하고 사랑한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변화하여 말씀을 귀히 보는지 보겠다.

사랑하는 섭리사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너희 모두를 진정 사랑하고 사랑한다.

모두 안녕.          

                               새벽2시10분경 받은 말

씀.


